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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19, 

코로나19)란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에 의해 전파되는 질환으로, 

국내에서 약 200,000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었다[1]. 만성질환자들의 

경우 코로나19의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감염된 

이후에는 증상이 더욱 악화된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이 1.2배 더 높아, 만성질환 

중에서도 가장 코로나19의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당뇨병 환자의 경우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활동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자택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혈당조절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일부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많다. 

코로나19로 인해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조절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사망률이 증가되는 

전문가 기고

만큼[3]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환자들은 더욱 자가 

혈당관리에 힘써야 한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당뇨병 환자들의 자가혈당 관리를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서술해 보았다.

몸 말

1. 당뇨병과 코로나19

다른 바이러스들과 마찬가지로 당뇨병 환자라고 해서 

코로나19에 더 잘 감염된다는 보고는 없다[1]. 하지만 최근에는 

당뇨병 환자에서 박테리아, 진균증 등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4]. 또한,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된다면, 그 중등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의 경우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수칙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동시에 혈당관리도 평상시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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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혈당과 식후혈당 등의 자가혈당을 더욱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청결 유지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침, 가래,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서둘러 병원을 방문하여 

선별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2. 코로나19의 예후인자

당뇨병 환자에서 코로나19의 예후인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연령이다. 높은 연령일수록 발생률 및 중등도와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 코로나19의 중등도와 혈당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입증된 바가 없으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부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예후와 관련이 있었다[6]. 특히 

혈당조절이 불량한 환자에서는 면역력과 관련이 있으므로 예후와 

상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당뇨병 환자들의 연령대가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생활 

수칙 및 혈당조절이 필요하다. 당뇨병뿐만 아니라 비만,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의 만성질환도 코로나19의 중요한 예후인자이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이러한 다양한 질환들이 동반되어 있으므로 그 

위험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3. 당뇨병과 코로나19 백신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은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7]. 당뇨병 환자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도록 적극 

추천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여전히 백신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코로나19 백신은 식약처의 허가 하에 접종이 되는 것이므로, 

백신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이 당뇨병 환자에게 특별히 더 부작용이 

많다는 것도 밝혀진 바는 없다. 이런 다양한 근거들을 기반으로,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을 접종 받을 것을 

권장한다［8］. 당뇨병 환자들은 백신이 확보된 경우 적극적으로 

백신에 대한 접종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4. 식이요법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식이요법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유지되어야 한다. 식이 관리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분도 다르지도 

않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고, 

배달음식이 많아지면서 당뇨병 환자들의 식이요법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하여, 배달음식은 많아지고 있으며 

가정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가정간편식은 당뇨병 환자를 위한 식단이라기보다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당뇨병 

환자가 섭취하기에는 권장할 만하지 못하다. 일부 가정간편식은 

동일 칼로리 대비 나트륨의 함량이 높고, 지방 열량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9]. 결국 당뇨병 환자들이 가정간편식을 먹어야 

하는 경우에는 나트륨이나 당류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다양한 채소와 과일 등의 섭취로 

식이 섬유 섭취를 늘리고, 적절한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혈당조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

5. 야외운동과 홈트레이닝

당뇨병 환자들은 운동을 통해 포도당 이용률을 증가 

시킴으로써 칼로리를 소모하며, 결국 혈당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트니스센터 등을 방문하기가 

어려워졌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집이나 야외 등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이 강조되고 있다. 당뇨병 

환자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이며, 이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권장된다. 일상 생활 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은 약간 빠르게 걷기이다. 

출퇴근시 걷기, 대중교통 이용시 한두 정거장 일찍 내려 걷기,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 오르기, 식사 후 산책 등이 가장 좋은 예이다.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운동강도가 권장되며, 이런 이유로 느긋하게 

걷기보다는 약간 빠르게 걷는 것을 권장한다. 하루 중 어느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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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해도 상관은 없으나, 가능한 매일 같은 시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식사 후 30분이 지난 다음에 30~60분 

정도 지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모든 운동의 강도와 시간은 본인의 

건강 상태를 근거로 설정되어야 하며, 너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악영향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제의 종류나 인슐린에 따라서 저혈당이 유발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저혈당에 대비한 음식물도 

구비하는 것이 좋다.

최근 집안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도 제시되고 

있으며, 당뇨병학회지(J Korean Diabetes)에 제시된 8가지 

홈트레이닝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10]. 홈트레이닝도 여타 

운동과 마찬가지로 준비 운동, 본 운동, 그리고 정리 운동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체지방률 개선과 근육량 증가로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

6. 흡연과 음주

흡연이 코로나19의 감염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흡연자는 폐, 심장에 대한 기저질환자이므로 감염 이후에도 

중증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마스크를 벗고 

흡연구역에서 단체로 흡연을 하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 당뇨병 환자라면 코로나19 시대에 금연을 시도해야 한다.

자택에 머무르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가정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음주는 고혈당을 야기함과 동시에 저혈당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비만 및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음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혈당조절이 잘 되는 경우에 일주일에 

한두 번,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하다.

7. 전화상담 또는 처방의 한시적 허용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를 인정하는 것이다.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해 준다. 굳이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현재 

복용중인 약물이나 인슐린의 처방이 가능하다. 코로나19에 대한 

고위험군이거나, 자가혈당이 안정적인 경우 등은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맺는 말

코로나19가 쉽사리 사라질 것 같지는 않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자택에 머무는 시간은 여전히 길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당분간 당뇨병 환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혈당조절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 이상 코로나19로 인한 

혈당조절의 어려움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적극적으로 

자가혈당관리에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스스로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건강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당뇨병 환자들은 코로나19의 감염에 취약하며, 감염이 된 

이후에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자택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택에서 가정간편식 

등의 식이요법 시 주의 사항 확인 및 야외운동과 홈트레이닝 

등을 통한 적극적인 혈당관리가 필요하다. 당뇨병 환자에게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병원 방문이 용이하지 

못한 경우에, 한시적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③ 시사점은?

당뇨병 환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혈당조절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스스로 적극적인 자가혈당관리가 

필요하며, 코로나19 감염의 예방 등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건강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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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betes Self-Management during the COVID-19 Period

Hun-Sung Kim
Department of Medical Informatics,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Division of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eoul St. Mary’s Hospital,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global pandemic caused by the 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has raised concerns for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 (DM). In fact, if patients with DM get infected with COVID-19, the complication are serious, so more attention is 
needed to prevent infection. Furthermore, management of diet and exercise is becoming more difficult with decreased 
outdoor activities and increased working from home due to COVID-19. In addition to managing diet, exercise, smoking, and 
other lifestyle factors, this report researched the government's temporary telephone consultation and vaccination 
protocols for infection prevention among patients with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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